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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상남도 함안에서 농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옛 어른들의 선호사상인 아들로 태어남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반백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일없이 건강하고 평탄하게 사회생활을한다는 것이 작지만 복이라면 복이다.

남자라면 우리나라 국방의무인 병역의무를 잘 감당해 내고 또 시골촌놈이 서울에서 무사히 졸업하고 이 길을

걷고 또 차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한의 인연인지도 모르겠다. ‘하늘이라는 대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1의 위대한 선물인 차엽을 자연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정성스럽고 과학적인 차

박스를제작생산하여걸작품을완성시켜야지’하는일념으로이업을하다보니전국의차인들과또제다공장의

장인들과명인들을지인으로 접하게되었다. 그리고차에대해서는문외한이었던내가들은풍월과어깨너머로

행다 및 차의 법제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까지 차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다니는 다객 노릇을 한지도

어연 스무 해가 넘어가는가보다. 

그러다보니곁눈으로차의향과색그리고모양을보고도내나름으로이론을펼치려드는얼치기반풍수가되어

간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차 문화의 비극인지도 나는 아직까지 판단이 어려운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엊그제모제다공장에서음다와난생처음‘차라는것이이렇게만들어지는가보다’하며고개를갸우뚱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몇 시간 견학을 다녀간 사람이‘사장이요 차 기술자’라고 품을 잡고 황토 개량한복에다가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차를 법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았다. 중국차와 세계 각국 차가 대량으로 수입

되고 있는 요즘 어설피 생산해서 특우전이니 명차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

이다.

차 생엽과 무쇠 솥, 유념하는 자리만 있으면 만든 차가 명차가 되고 기술자가 되는 세상이니

어찌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또 믿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공신력이 있는 관공서 등 단체에서 제다교육과 기술자들의 심미안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시켜 우리 전통 차의 백년대계를 위함이 바람직하다고생각이 든다.

또한 차는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귀중한 기호식품으로서 우리 한국 차인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규격

품과 다양한 종류의 차가 생산이 되었으면 한다.

부초차인 불발효차만 차가 아니라 오래두고 차향의 진수를 음미 할 수 있는 발효차도 연구

개발하여 이 나라의 차인들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음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박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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